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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말씀 요약: 위로의 공동체: 우리는 상처받은 치유자입니다   고린도후서 1:3-7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위로'(파라클레시스)는 단순한 

격려의 말이 아니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 곁으로 다가와 함께 있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멀리서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 곁에 앉아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 역시 수많은 상처를 경험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뿐 아니라, 자신이 

사랑으로 세운 교회로부터 비난과 배신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만났고, 그 위로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는 결코 실패의 흔적만이 아닙니다. 일본의 전통 공예인 '킨츠키(Kint-

sugi)'는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 붙여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깨어진 인생을 은혜로 붙드시고, 상처의 자리에 새로운 아름다움과 사명을 더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도 손과 발의 못 자국을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신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은 "나도 너의 아픔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며 상처 입은 우리를 

품어 주십니다.

신학자 헨리 나우엔은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상처받은 치유자(Wounded Healer)'라고 

불렀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아픔을 모르는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려 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눈물을 이해할 수 있고, 상처를 겪어 본 사람만이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의 곁에 진심으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과 지나온 고난은 언젠가 누군가를 

살리는 위로의 언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목적은 단순히 우리를 편안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고후 1:4).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상처 입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치유받고, 그 은혜를 서로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아픔과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상처 위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서로를 살리는 사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번 한 주도 자신의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상처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나간 

자리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붙들린 '상처받은 치유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일  예  배

1부 2부

English Service (EM), 

금요 기도회

교육부 금요 모임

오전 9:00 오전 11:00

오후 1:30

오전 5:30

오후 8:00

오후 8:00

주  중  집  회

청년부 예배

(유아, 유치, 유년, 중고등부 동시 예배)

주일 성경공부 (EM, 청년) 오후 3:30  (토) 오전 6:30

201-421-0089347-306-1385

새벽 기도회 ( 화~금)

 퀸즈, 맨하탄: 서정환 집사  포트리, 팔리세이드팍 : 박아브라함 집사

담임 : 정선약 목사

 행정 / 선교 / 청년 :  박준섭 목사  교육 총괄 / 중고등부 / EM  :  하동호 목사 

교 회 를  섬 기 는  사 람 들 

유아부 : 김희경 전도사 유치 / 유초등부 : 박에스더 전도사 심방: 배은옥 전도사

주  일  2 부  (11시)  예 배 차 량 운 행

* 금요기도회와 동시에 교육부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신앙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오후 8:00

2026년 7월 24일

성 경   봉 독                               바람과 지진이 

                                            지나간 자리에

설             교                       열왕기상 19 : 3 ~ 12

금요 기도회

    
 

 

화- 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2026년 7월 21일 - 7월 25일
새벽 기도회 

    
 

* 새벽 기도회는 생명의 삶으로 진행합니다.
대  표  기 도                                    최윤민 권사

<정선약 목사>

2026년 7월 19일제 16권  29호 사랑안에서 자라가는 교회 

    다음 주 대표기도 7 / 26 / 26 ( 1부: 이한승 집사 / 2부: 김후준 장로)*표는 일어서서

입     례     송

경 배 와 찬 양

봉  헌   기  도

광              고

성  경  봉  독

설              교

축              도

주 일   예 배 1부 (오전  9시)   /   2부 (오전  11시)

다 함 께

찬송가  9장  1절

인 도 자 

  말씀의 공동체 : 말씀으로 돌아올 때

(The Community of the Word:              
                  When We Return to the Word)

정선약 목사

교   회

예 배 의  부 름*

*

*

*

*

다 함 께

정선약 목사

사  도  신 경 The Apostles’ Creed

Hymn

 Announcement

Offering

Praise  and Worship

 Call to Worship

Scripture Reading

Sermon

Benediction 

*

대  표  기  도 Congregation Prayer      1부 : 박영재 장로/  2부 : 김현수 집사

다 함 께*

파  송  찬  양 Praise 

주의 말씀 듣고서 (204장)

인 도 자 

열왕기하 (2 Kings) 22 : 8 ~ 11

 찬             양 Hymn 

   

   교 육 부    말     씀    설      교     본     문     

영유아부

유치부

YOUTH

  청년부

 김희경 전도사

 박에스더 전도사

 하동호 목사

 박준섭 목사

  교 육 부: 주일 예배 오전11시  EM & 청년부:  주일 예배 오후 1시 30분 

E M  하동호 목사

       이웃과 한 약속을 지켜요

   꼭꼭! 약속해 ~

   The Miracle Behind the Miracle

유초등부   박준섭 목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수  10:12~15

      수  10:14

    창  4:3~7

막  2:1~12 

눅 17:11~19

           Rivers, Not Reservoirs

감사하는 한 사람  

요 7:37-39 



교 회 소 식

교 회 행 사 

NJHARVESTCHURCH.ORG  

주 정 헌 금

지난 주 헌금 

지 정 헌 금

십    일   조 감 사 헌 금

주 교 헌 금

선 교 헌 금

8,006.00

2,765.00

2,500.00

1,260.00

50.00

175.00
헌금은 들어 오시면서

미리 헌금함에 넣어 주십시오.

Offering box may be used
to give your offering

as you enter for worship.

온라인헌금 바로가기 

헌금위원

1부

2부

7 /  19  / 26 7 / 26 / 26

 최효석 집사

오창환 집사
     

▪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 후 안내위원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영어 동시 통역이  제공됩니다.  

       필요하신 분은 안내위원에게 통역 수신기를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마을지기·부마을지기 일일 수련회   일시: 7월 25일(토) 오전 8시 ~ 오후 1시  / 장소: 교회 

       마을지기 및 부지기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도님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 영어권 (EM) 모임  오늘 오후 4시  장소: 담임목사 댁

▪ 주일학교 교사 및 봉사자 모집 새학기를 맞아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함께 섬길

      영유아부/유치부/초등부 교사와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하동호 목사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도미니카 공화국 단기선교  단기선교 (8월 3일 - 8일)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 참가자 : 정선약 최영민(이안, 이든, 이루) / 최창호 최유나(테드, 딘) / 이경섭(이삭)

                          장소희(사무엘) / 남메튜, 하동호, 전준형 (총16명)

       - 주사역 : 어린이 VBS  

▪ 영유아부 · 유치부실 리모델링  공사가 순적하게 진행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교육부 여름 VBS 

 홍현기 집사 

 정원혁 집사

         

                                                           헌금 합계  : 15,146.00

         
2026년  공동 기도 제목

교 우 동 정    

 7 월  넷째  주간  생일      박상숙(20일),   한상오(19일)

 

 7 월  주방 봉사 제 3 남 사역회 & 3 여 사역회

▪  7/19 (주일)  EM 모임    

▪  7/25 (토)  마을지기·부마을지기 일일 수련회                               

▪  7/26 (주일)  사역회 모임

 

   

   교 육 부         일        시    주        제    장     소     

영유아부

유치부 &

 8/22-23 (토-주일)

      8/21-23 (금-주일)

          Shine Your Light (John 8:12)     

유초등부

교  회

 출  타 최진수 집사 (샌디에고),  오진희 집사 (한국 방문)

E  M 240.00친 교 헌 금 150.00

1.  2026년 표어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교회”대로 사랑이 넘치고 또 흘러가 많은 영혼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2.  담임목사님에게 말씀과 기도의 영을 충만히 주시고 동역하는 모든 목회자와 가정을 강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3.  당회원들과 제직들에게 늘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결정을 하게 하시고 성령안에서 하나되어 주님의뜻을 

      온전히 받들게 하소서. 특히 부서장, 사역회장에게 힘을 더하여 주소서

4.   마을모임이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우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부)마을지기들에게 섬김의 

       기쁨과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5.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회학교 교사와 스탭들에게 넘치는 은혜 주셔서 주의 사랑과 말씀으로 학생들을 

      인도하게 하소서. 한글학교, 여름학교, 방과후학교 등이 시작되어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소서.  

6.   혼탁한 세상에서 가정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의 믿음이 강하게 되게 하소서. 

     오직 예수만 섬기는 가정되게 하시고, 가정불화, 자녀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고통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환우들에게 치유와 평강을 허락하옵소서.

7.  우리 교회의 시니어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평생 쌓아 온 믿음으로 존귀하게 쓰임 받으며, 

      사랑 안에서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8.  각 선교지마다 사랑의 복음이 능력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주님의 

      보호하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단기선교를 통해 복음의 현장에 순종으로 참여하게 하옵소서.  

9.  영어권 공동체와 청년부가 사랑 안에서 믿음과 정체성을 세워 가며, 세대를 잇는 다리로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10. 미국과 대한민국이 분열과 혼란이 아닌 사랑과 정의 위에 다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11. 한국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시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12. 우리의 동포 북한, 닫힌 땅에 복음의 빛과 사랑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자유와

       소망을 허락하옵소서. 

 타 주   이 사  박지아 집사 


